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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8. 29.(화) 국무회의 종료 후

｢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｣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

- ｢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｣ 개정안, 8.29일 국무회의 통과
- 임대인의 주금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·가입이 가능해짐

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·가입 가능하도록 

하는 내용의 ｢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.(8.29.) 

   ※ 전세보증금 반환보증: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

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

 금번 시행령 개정은 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(7.27.)’ 대책 중 임대인의 

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(임차인)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

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. 

 지금까지 ｢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｣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

가능(令제3조제4호)했으나,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.

 본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·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

(令제3조제5호),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 

임대인이 신청·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

3배인 30억원으로 설정(令제28조제2항제1호나목)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. 

 금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

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

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｢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공포되면,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

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공포(8.31일 잠정) 즉시 출시될 예정이다. 

 ※ 자세한 내용은 상품출시 후 주금공(HF) 홈페이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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